
취재   결과에   대해   의원님께   다음과   같이   공식   질의를   드립니다. 
  
1.   출처나   인용표기   없이   다른   사람의   연구성과물을   그대로   베껴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특히   출처나   인용   표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2.   이   같은   인용   표기   없이   다른   사람의   연구물을   그대로   베끼는   행위는   표절에   해당하며, 
저작권   위반에도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3.   고위공직자   후보자   등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는   게   바로   중복게재,   표절   의혹 
등입니다.   이   사안의   윤리적,   도덕성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다른   사람의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행위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4.   앞에   거론된   정책자료집   발간   과정에서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즉   국가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별   정책자료집   마다   집행된   구체적인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공개할   수 
있으신지요? 
  
5.   또한   표절   의혹이   제기된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의원님이   청구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국회에   반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6.   다른   사람의   연구물을   베껴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행위는   의원님   뿐   아니라   여러 
의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7.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과   정책자료집의   내실있는   발간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이번   정책자료집   취재를   하는   이유는   특정   의원님들을   공격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국회의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국회의원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함입니다.   정책자료집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또한   ‘제대로   된   글쓰기   윤리’는   반드시   논문을   다루는   교수,   전문   학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물론   고위   공직자   역시   글쓰기   윤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고통스럽게   작성된   다른   이의   아이디어와   연구물을   제대로   인정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때 
학문의   발전은   물론   그   사회의   민주주의도   더욱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곧   다가올   국정감사   준비   등으로   대단히   바쁘실텐데,   이렇게   불쑥   연락을   드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의   문제제기를   이해해주시고   꼭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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